
< 언론 보도 내용 >

□ 한국경제는 2017. 12. 18.(월)「자동차산업 구조조정... 부실
부품사 정리」제하 기사에서

ㅇ 정부가 새 정부 구조조정 첫 타자로 자동차산업을 지목
하였으며, 조만간 자동차를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업종
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보도

< 관계부처 입장 >

□ 정부는 지난 12.8일 발표한 「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」에
따라 선제적으로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업종 선정을 검토중에
있는 바,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,

ㅇ조선업에이어자동차 업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.

□ 한편 정부는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중인 바, 자율차,
전기차 등 미래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
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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